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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/경제

주식부터 채권, 외환까지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

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 거

래자들이 공격적인 금 매입에 나섰다. 골드만 삭스

를 필두로 월가의 투자은행(IB) 업계도 금 선물의 전

망치를 앞다퉈 상향 조정, 금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

고 있다. 이와 별도로 IB 업계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

무역 전면전에 따른 경기 침체 경고가 연일 이어지

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.

13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와 씨티그룹

은 전날 보고서를 내고 금 선물이 앞으로 6개월 사

이 온스당 1,6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을 제시했다. 

최근 6년만에 온스당 1,500달러를 돌파한 금값이 

불과 6개월 사이 6% 가량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

관측이다.

금값 상승이 장기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

나왔다. 뱅크오브아메리카(BofA)-메릴린치는 보

고서에서 금 선물이 앞으로 2년 사이 온스당 2,000

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. 현 수준

에서 31%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. 금값이 지

난 201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,921.17

달러를 큰 폭으로 넘어서며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

얘기다.

금속 상품 투자에 집중하는 펀드 스프로트의 휘

트니 조지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“무역전

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상황”이라며“외환시

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의 투자 매력 역시 

동반 상승했다.”고 설명했다.

헤지펀드 업계는 이미 공격 베팅에 나섰다. 미 상

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에 따르면 투기 세력이 보

유한 금 순매수 포지션이 지난 6일 기준 한 주 사이 

23% 급증, 28만5,082계약에 달했다.

업계에 따르면 금 선물의 변동성이 최근 2016년 

12월 이후 최고치로 뛰었지만 투자자들은 적극적

인 매입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. 미국과 중국의 무

역 전면전이 장기화될 여지가 높아진 데 따른 반응

으로 풀이된다. 

“금값 2년 내 30% 뛴다”
온스당 2,000달러 전망도

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이 미국의 화질평가 전

문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다.

15일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화질평

가 결과에서 주요 평가 항목인 갤럭시노트10이 전작인‘갤

럭시노트9’의 성능을 넘어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인정받았

다고 전했다.

15일‘비즈니스포스트’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은 이날 미

국 디스플레이메이트의 ●밝기 ●반사율 ●색정확도 ●블루

라이트 등의 화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엑설런트A+(Ex-

cellent A+)를 받았다. 갤럭시노트10의 최고 밝기는 1,308cd/

m2(m2 칸델라, m2 넓이의 공간에 촛불 1개를 켜놓는 정도의 

밝기 단위)로 측정돼 갤럭시노트9보다 25%가량 밝아졌다.

반사율은 4.3%로 현재 존재하는 디스플레이 가운데 가장 

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. 색 정확도는 0.4JNCD(Just No-

ticeable Color Difference, 0에 가까울수록 높은 정확도)로 집

계됐다. 갤럭시노트10은 유해 블루라이트 감소로 사용자들

의 시청 환경 개선에도 주력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. 

디스플레이메이트는 갤럭시노트10이 설계 변경을 통해 유

해한 블루라이트 비중을 갤럭시노트9 대비 37.5% 줄였다고 

밝혔다. 갤럭시노트10의 디스플레이는 HDR(하이다이내믹

레인지)10+ 기술로 4K급 초고화질 콘텐츠를 생생하게 표현

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. HDR은 고화질영상의 표준규

격으로 명암비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다.

디스플레이메이트는“갤럭시노트10의 디스플레이는 지금

까지 평가한 제품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스

마트폰 디스플레이”라며“삼성이 올레드(OLED) 디스플레

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.”고 평했다. 

“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,
‘최고화질’ ”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무역정책을 놓

고‘갈지(之)자’행보를 보이고 있다. 

14일‘매일경제’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

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·중 고위급 회담이 

소득 없이 끝나자 지난 1일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

국산 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10% 관세를 물리겠

다고 선언했다.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

전량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. 

그러나 13일 트럼프 정부는 돌연 해당 목록에서 

상당수 품목을 추려내 12월 15일로 관세 부과 시점

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.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

이날 결정으로 관세가 미뤄진 중국산 제품 규모가 

1,5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. 피터슨국제경

제연구소는 1,600억 달러어치로 추산했다. 수입업

자들은 관세 부과가 연기된 중국산 제품을 미리 수

입해 연말 특수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.

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“지금까지는 (대중 관

세로) 미국에 아무 피해가 없다.”면서도“크리스마

스 쇼핑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”이라고 설명

했다.

트럼프 정부의‘작전상 후퇴’는 미국 대선에 가장 

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

이란 분석이다.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

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미국 정부의 관

세 수입만 늘린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다수 경제학

자와 기업들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결국 미국 소

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. 여전히 

기업 투자가 부진한 데다 반짝 살아났던 소비마저 

꺾이면 내년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. 

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 관세가 경기하강으로 이

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

다. 미국의 올 2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2.1%로 전 분

기(3.1%) 대비 1%포인트 하락했다. 최근 골드만삭

스는 무역전쟁 영향으로 올 4분기에는 1.8%까지 

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. 

트럼프, 대선 걱정에 중국제품 관세 부과 연기


